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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약수
(上善若水)
Sangseon Yaksu (上善若水): 

The best things are like water

상선약수. 노자의 사상에서 나온 이 말은 ‘물을 지구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

으로 여겨 이르는 말’로 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최고의 선(善)이란 무엇인가? 사

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 철학적 의미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둘의 공통적 어휘는 도덕(道

德)이다.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등

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여,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

람은 거의 없다. 다만 실천하기 어렵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팔 다리로 직

접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울 뿐이다.

선(善)이라는 글자를 조합하면 다양한 의미의 여러 가지 단어가 탄생한다. 그중 

적선(積善)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을 것이다. 어릴 적 놀다가, 학교에 다녀와서 

등 가끔씩 우리 집에 거지가 와서 맛있게 밥을 먹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버

지는 가끔 지나가는 거지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다. 어머니가 고추장, 참기름 

등으로 밥을 맛있게 비벼서 거지의 바가지에 담아 주면 그가 우리 집 앞에서 맛있

게 먹고는 했다. 그때 나는 그런 것이 싫었지만, 부모님 하시는 일에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의아한 것은, 우리 집이 한눈에 봐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 집인데도 

이상하게 거지들은 우리 집에 가끔씩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갔다. 

커서 대학을 다닐 때 지하철역 계단을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적선합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속으로 걸인도 문자를 쓰는구나 생각했

다. 적선이란 말의 뜻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설마 모를 리 없을 거

라 생각하며 가끔 통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 주곤 했다. 그리고 어릴 적 부모님

의 행동을 다시 떠올렸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 형편에 걸인에게 밥을 주는 일. 거

지가 말한 ‘적선합쇼’는 무슨 의미인가? 그러던 중, 최근 접한 책에서 자신의 처

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적선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 첫 구절이었다는 사실이 떠

올랐다. 

선을 쌓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베푼다. 나누어준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라고 나는 풀이하고 싶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기독교의 용어를 살펴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음, 소

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우선이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야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악한 무리수를 둔다. 역사를 살펴보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개인적, 이념

적 욕심에 의한 전쟁과 인접 국가 침략, 심지어 같은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야기된다. 사람의 목숨을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

나, 혹은 이념을 이룬다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훈장이나 돈을 제공해서 사람을 

이용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학한 행위 등을 한다. 사랑이 없고 야

욕과 자기편에 있는 이들만을 챙기는 행위가 최우선이니까. 사랑이 없는 것과 편

애는 인류 비극의 씨앗이다.

사랑의 반댓말은 무엇인가? 무관심인가, 미움인가, 질투인가, 시기인가. 사랑은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

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일’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과 행하는 일’. 

그 반댓말은 아끼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남을 이해하지 않고 돕지 않

는 마음과 행동. 즉, 미움, 무관심, 냉대, 질투, 시기 등이다.   

인류를 위한 최고의 정신은 선을 행하는 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

므로 물이 흐르듯 순리적인 사랑,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고인 물

은 썩는다는 이치. 물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사

랑이 없는 인류는 상상불가하다. 사랑은 인류에게 참으로 영원한 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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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만(趙正滿)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원고, 건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천일건축, 금호그룹 종합설계실, 아키플랜에서 실무를 익혔

다. 2007년 선함재 건축을 설립, 강원 청암재, 고양농경문화박물관, 동

교 주상헌, 대방동 H빌딩 등을 설계했다. 2021년 이후에는 미단시티 G

오피스텔, 옥천Y주택, 대청호 수연재, 마포 K오피스텔 등을 설계하고 

있다. 2016년 봄에 한국수필에 ‘방패연 사랑’과 ‘아버지와 자전거’로 등

단하였고, 2022년 여름에 취미를 주제로 '쏘가리', '꽃과 빛망울의 하모

니' 창작곡을 디지털 음원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건축사, 문학작가, 뮤

지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서로는 산문집 『요원의 들불처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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